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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 화의 배 은 CJ E & M, 롯데, 쇼박스, NEW의 4  메이  배 사를 통해서 이 지고,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 박스의 3  멀티 스를 통해서 객에게 선보인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배 된 

한국 화 538편수 에서, 이들 4  배 사는 290편을 배 하여 배 유율은 53.9% 이나 객 유율은 

85.74%를 차지한다. 나머지 248편을 배 하여 배 편수의 46.09%를 차지하는 4  배 사 이외의 기타배

의 형태는 14.26%의 객 유율을 가지고 있는 실이다. 4  배 사 에 CJ와 롯데는 배 과 극장 

사업을 함께 가지고 있다. 멀티 스와 와이드 릴리스 략, 4  메이  배  회사와 3  멀티 스 체인

의 독과 의 향으로 한국 화 흥행의 양극화 상은 심화되고 있다. 작품수, 동원 객 수, 상  스크린 

수, 상  횟수, 좌석 확보수 등의 척도에서 기타 배 사의 화들은 각 흥행순  구간에서, 모든 척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수치를 보 다. 유일한 외는 작품수로 기타배 은 흥행순  간 40%구간에 61편, 하

50%구간에 186편이 치하고, 상 2-9%구간에는 1편, 상  1%구간에는 작품이 없다. 하 50%구간의 

기타배  화의 좌석 유율은 동일구간의 4  배 사 화의 좌석 유율이나 평균 유율보다 높은 최고

로 16.83%를 기록한다. 기타배 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해가 갈수록  악화되어서, 우리나라 흥행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과 VOD 시장의 활성화는 1980년

 VCR 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된 에로 화의 유행을 다시 가져왔다. 스크린 유율과 더불어서, 상 유

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화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주시하고, 새로운 배 채 과 랫폼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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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multiplex and wide release strategy, the monopolies of four major distribution 
companies and three multiplex chain, the polarization of Korean movie’s Box Office performance 
is deepening. The four major distributor of NEW, CJ CGV, Lotte Cinema distributed 290 movies 
of 538 movies produced from 2009 to 2014 in Korea. The audience market share of these four 
distributors is 85.74%, while other 248 movies covers only 14.26%, which are distributed by 
outsides of the four major distribution system. The concentration of film admission has been 
deepened in Gini Index from 0.53 in 2004 to 0.85 in 2014. The movies distributed by others rather 
than four major companies suffers inequality in numbers of secured screens, screening times, 
and secured seats of movie theaters. In the highest 10% of box-office ranking, there is only one 
movie distributed by others. The lowest 50% of box-office ranking, there are 186 movies by 
others, while four companies have 81 movies. However, Occupancy rate of seat of major 
companies is lower than 16.83% of that of the others in the lowest 50% section. Workers of 
Korean movie industry are suffered from this polarization and they seek their breakthrough by 
producing erotic movies for VOD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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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한국 화의 2015년 재 유율은 49.3%이다. 한국 

화의 시장 유율은 최  2008년 42.1%에서 최고 

2013년 59.7%로 높은 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오직 성공한 상  1%의 모습이지 체 

한국 화계의 실상은 아니다. 바다 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한국 화계의 호황을 얘기하나 실제로 나

머지 80%는 수면아래에서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

다. 재의 한국 화계의 문제는 스크린 불평등의 문제 

즉 스크린 독과 의 문제이다. 스크린 독과 은 객들

의 화 근 용이성과 화 선택에 제한을 두게 되고, 

화제작자들에게는 객에게 화를 심 받을 기회를 

제한받게 되어, 곧 화 흥행의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

다. 극심한 양극화의 결과는 한국 화 후속세 , 미래의 

한국 화 성장의 토 를 무 뜨리고 자유시장의 경쟁

을 해하게 된다. 특정 화가 우리나라 극장의 체 

스크린 수의 80%이상을 차지한다면, 나머지 화들은 

객에게 선보일 기회, 객은 다양한 화를 향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 의 문제는 

우리나라 극장 수의 78.8%, 스크린 수의 90.1%, 좌석 수

의 91.1%를 유하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상의 시장

지배  사업자로 추정되고 있는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 3  멀티 스 체인과 2008년부터 2014

년까지 한국 화 객의 85.74% 를 유하는 CJ, 롯데, 

쇼박스, NEW 등 4  배 사가 한국 화시장을 장악하

고 있는 실에서 야기되고 있다. 

이들 4  배 사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배 한 한

국 화는 이 시기 한국 화 편수 1111편수 에 399.5

편을 배 하여 35.95%를 차지하면서 객 유율에 있

어서는 85.74%를 차지한다. 배 과 상 의 수직계열화

를 이 내어서 극장을 가지고 있는 CJ와 롯데의 경우, 

한국 화 편수의 25.11%인 279편을 배 하면서 한국 

화 객 수의 52.74%를 유한다. 반면에 나머지 

711.5편을 제작하여 제작 편수의 64.05%를 배 한 화

제작사와 배 사들은 14.26%의 객 유율을 가지고 

있는 실이다. 한국 화 유율은 곧 이들 4  배 사

의 시장 유율이라고 볼 수 있을 지경이다.

스크린 독과 과 련하여, 공정거래 원회에서는 

CJ와 롯데가 자신들이 배 하는 화에 해서 스크린 

수, 상  기간, 상  크기에 있어서 유리하게 배치하

다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1]. 

이들이 행한 불공정 행 의 경우, CJ가 배 한 <

해>(2012)에서는 좌석 유율이 경쟁 타사 배  화

보다 떨어져 종 하거나 스크린 수를 여야 하는 상황

에서 상 을 연장하는 행태,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배

한 <돈의 맛>(2012)의 경우 상 으로 흥행 실 이 

낮음에도 흥행에 성공한 화보다 3배나 많은 스크린

에서 상 을 하는 행태, <음치 클리닉>(2012)의 경우에

서처럼 흥행 순 가 낮음에도 제일 좌석 수가 많은 극

장에 배정하는 행태, 할인권 발행 시 배 사의 수익이 

어들 수 있음에도 사  상의 없이 화표 할인권을 

발행하는 행태를 보 다. 참여연 는 2015년 2월9일 

CJ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 3  멀티 스 사

가 시장 지배  치에서 불공정 행 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 다[2]. 

Gini 계수를 활용하여 한국 화흥행의 불평등도를 살

펴본 한국 화흥행집 도는 2004년 0.53에서 2014년 

0.85로 심화되어 왔으며 평균으로는 0.68의 집 도를 보

인다[3]. 좌석확보수(0.61), 상  횟수(0.58), 스크린 수

(0.43), 좌석 유율 등의 집 도도 흥행집 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화를 상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객들이 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좌석 유

율의 집 도의 경우는 0.38로 낮은 편이다. 이는 곧 상

 횟수 당 좌석을 유한 객의 비율은 흥행 성 이 

좋은 화나 그 지 않은 화의 차이가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크게 확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4]. 흥

행 화와 그 지 않은 화의 평균좌석 유율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화흥행 십분 에 

따라서 좌석확보수, 상  횟수, 스크린 수, 좌석 유율

에 있어서 우리나라 4  배 사와 이들 배  라인을 타

지 못한 나머지 한국 화들을 비교하여, 유사한 흥행성

을 거둔 4  배 사 화와 그 지 않은 화 사이에 

좌석확보수, 상  횟수, 스크린 수에 어떤 양상을 띠는

지 체계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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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대 배급사 현황과 한국 영화 10분위

1. 다양성 영화와 VOD 에로영화의 증가 
본 연구의 상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의 극

장에서 상 된 한국 상업 화이다. 편수로는 2009년 64

편,2010년 71편, 2011년 76편, 2012년 91편, 2013년 101

편, 2014년 135편으로 총 538편의 한국 상업 화이다. 

화진흥 원회에서 분류한 다양성 화는 이 상에

서 제외되었으며, VOD용 에로 화는 포함하 다. 에로

화는 2011년 1편, 2012년 28편, 2013년 35편, 2014년 

63편으로 증하 다. 

화진흥 원회에서 기 으로 삼는 본격상업 화의 

기 은 CJ, 롯데 시네마 등 기업이 투자 배 하거나, 

상업  흥행을 목표로 제작되는 한국 화로서, 2013년

에 개 된 한국 화 182편 에서 제작비 10억 원 이상

이거나 국 개  스크린 수 100개 이상인 상업 화는 

총 63편이며, 비상업 화로 구분되는 제작비 10억 원 

미만이거나 국 개  스크린 100개 미만인 화는 모

두 119편이다. 진 의 보다 구체 인 다양성 화 기

은 다음과 같다[5].

1. 화진흥 원회의 술 화인정심사에서 술실

험 화로 인정한 작품

2.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화) 

2-1.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단편 화, 실험 화 

등 시장 유율 1% 이내인 화형식의 작품(

어권과 일본작품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애니메이션)

2-1. 직  3내년 평균 기  서울 지역 시장 유율 1% 

이내인 국가의 작품,

2-3. 화진흥 원회의 제작지원, 배 지원 작품

2-4. 당해 연도 1% 미만의 스크린에서 개 된 한국

화.

3. 스크린 300  이상에서 개 한 화는 국 과 

술성을 불문하고 다양성 화에 포함시키지 않음.

VOD용 에로 화와 다양성 화의 포함여부는 앞으

로 한국 화통계분석에서 주의 깊은 찰이 필요하다. 

구체 인 VOD 에로 화 등, 다양성 화를 통계분

석에 활용한다면, 해당년도에 제작되고 상 된 한국

화편수가 크게 늘어나서 한국 화제작시장이 역동 으

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것이다. 

반면에 이들을 포함함으로써 한국 화의 작품당 평균 

객 수는 크게 하락할 것이며, 흥행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서 이 한 한국 화시장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단 이 있다. 문제는 VOD 에로 화가 

애 에 극장흥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이들 화들이 극장개 을 하는 것은 마치 

1980-90년  비디오 부가 권 시장에서 극장개 이라

는 타이틀이 유리한 지 를 제공하던 양상을 그 로 따

르고 있다. 지방의 한 두 스크린에서 1, 2회 정도 상 하

고서는 극장개 화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고서 홍보에 

이를 활용하고 좀 더 높은 권료 등의 수입을 기 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극장상 이라는 리미

엄이 붙으면 온라인에서 편당 람료 1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극장 동시상  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온라인에서의 화 람료 편당 3,500원의 3배에 

가까운 것이다[6].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와 <아티스트 만 >의 

경우는 극장개 보다 IPTV 혹은 다운로드 개 에서 

더 높은 람수를 보인다. 극장에서 298만 5천여 명의 

객을 동원하여 225억 원의 극장매출을 기록한 <방자

>(2010)의 경우는 IPTV에서 40만 건의 다운로드로 9

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극장상 에서 <완벽한 트

>(2011)도 IPTV에서 극장수입의 3-4배를 벌어들

으며, < 망 좋은 집>(2012)은 15만7천여 건의 VOD 

서비스로만 8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7]. 2014년에 VOD 

이용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에로 화는 4편정도인데 

<맛>이 18만2천195건, <화려한 외출>이 11만8천342건

의 기록을 보 으며, < 은 엄마>, < 은 엄마2>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8]. 청소년 람불가의 화들이 온라

인에서 강세를 보임으로 해서, 극장에서 개 된 화들

이 온라인 버 을 보강하여 청소년 람불가의 19  

화로 서비스되어 높은 순 를 올리기도 한다. 

다수 다양성 화와 상업 화는 여 히 극장개

이 가장 큰 목표이다. 다양성 화들이 소수의 스크린

에서 소수의 상  횟수로 상 되어 소수의 객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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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극장이라는 랫폼을 이탈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간혹 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높은 객을 

동원하기도 한다. 이들 다양성 화 등은 한국 화 평

균 객 수 등 여러 지표의 하향을 가져오는 왜곡을 가

져오는데, 이 경우를 고려하기 해서는 에 언 한 

지표들 즉 흥행 집 도, 상  집 도, 평균 객 수 등의 

지표를 제시할 때 각각 한국 화 체, 본격 상업 화, 

다양성 화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하고 

이들 상호간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 화를 진단하여야 

할 것이다.

연도별 상  한국 화 편수에서 다양성 화가 차지

하는 비 은 2006년이 15.72%로 최 이고 2007년에는 

32.24%로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하고, 2011년의 경

우, 66.16%의 비 을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한다. 즉 

2011년의 경우 상  화의 반 이상이 다양성 화로 

분류되는 화라는 것이다. 평균 으로 우리나라에서 

상 되는 한국 화 편수의 43.78%가 다양성 화이다. 

그런데 객 수에서 다양성 화가 차지하는 비 은 높

지 않다. 실제로 국내 4  배 사가 배 하는 상업 화

가 체 객 수의 최소 83.3%에서 최  95.4%를 차지

한다. 그래서 다양성 화를 포함한 한국 화 평균 

객 수는 다양성 화를 제외한 상업 화의 평균 객 

수의 최  21.67%(2013년), 최고 69.43%( 2004년), 평균

으로는 39.74%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 화에서 다양성 화는 편수로

는 비 이 43.78%정도로 높지만 객 동원 면에서는 

10%내외의 낮은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스크린 수 5개 미만으로 스크린 유

율이 0%인 화들이 23편이나 있었으며 이  스크린 

수가 1개, 상  횟수가 1회인 화들도 9편이나 된다. 

이들 23편의 화들은 VOD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해 극장 개 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한 상 이라

고 볼 수 있는 VOD 에로 화들이며, 이런 에로 화

는 2013, 14년에 걸쳐서 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개 한 905편의 화 에서 개 일수가 7일 미만인 

화의 편수는 220편이다. 이  단 하루를 상 한 화는 

총165편인데, 1일 1회 상 만 한 화는 153편으로 89

편이 일본 화이고 부분이 성인 에로물이다. 220편의 

화들은 부분 이른 새벽이나 평일 오  시간 에 편

성되거나, 지방의 극장에서 상 되고 비슷한 수의 객 

수를 기록하거나 객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9]. 2014

년의 경우, 1188편의 개 화 에서 최  스크린 수 

10개 이하인 화가 617편이고 이들  358편이 ‘청소

년 람불가’ 등 을 받아서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타

깃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개 된 한국

화 217편 에서 ‘청소년 람불가’ 등 을 받은 화는 

106편으로 개 편수의 48.8%, 객 유율의 16.3%를 

차지한다. 2014년 총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한국 화는 

157편으로 체 한국 화개 작의 72.3%를 차지한다. 

다양성 화와 더불어서 디지털 온라인 시장을 목표로 

한 화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2013년 청소년 람불가 등 의 화편수는 51편인

데 4  배 사 이외에서 배 하고 에로 화로 보이는 

작품의 편수는 35편으로 최  객 수를 동원한 화는 

<아티스트 만 >로 14.188명으로 국 스크린 수는 

131개이다. 두 번째로 많은 스크린 수는 63개이고, 1개

의 스크린에서 상 한 화는 14편이다. 2014년의 에로

화는 63편으로 최  스크린 수는 66개이고 최  객 

수는 9,469명이다. 1개의 스크린에서 상 한 화는 21

편이다. 2009년에는 청소년 람불가 화가 15편이고 

최  스크린 수는 160개이다. 국스크린수가 1개인 

화는 2편이나 에로 화로 분류된 화는 없다. 2010년 

청소년 람불가 화는 22편이고 최소 스크린 수는 8

개이나 에로 화로 분류될 화는 없다. 2011년 청소년 

람불가 화는 15편인데, 에로 화는 1편으로 1개의 

스크린에서 국 객 31명을 동원하 다. 2012년 청소

년 람불가 화는 40편인데 이  에로 화는 28편이

다. 에로 화의 최  스크린 수는 23개로 국 1461명

의 객을 동원한 < 망 좋은 집>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최  스크린 수는 5개 스크린에서 상 하여 297

명의 객을 얻은 <홈 스 트 홈>이고 스크린이 1개인 

화가 18편, 스크린 수 기록이 없는 화가 4편, 국 

객 수 393명 미만이 27편이다. 이런 화들은 한국 

화 개  편수, 상  편수의 수치상의 격한 증가를 가

져오고 있으며, 각종 집 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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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화 편수 분석 상상업 화

개 상 다양성 객 수 편수
평균
객 수

09 119 211 115 70,131,441 64 1,095,804
10 142 274 162 64,853,817 71 913,434
11 150 331 219 80301915 76 1,056,604
12 175 386 211 112,869,003 91 1,240,319
13 183 483 277 122,861,600 101 1,216,451
14 232 500 304 101,865,870 135 754,562

표 1. 분석 대상 한국 상업영화 편수(2009-2014)

2. 한국 영화 배급과 멀티플렉스 체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 된 한국 화에서 본 연

구의 분석 상인 538편 , CJ는 110편, 롯데는 87편, 쇼

박스는 48편, NEW는 45편을 배 하 다. 이들 4  배

라인을 타지 못한 나머지 한국 화는 기타배 으로 

분류하 는데 총248편이다. 분석 상 시기를 2009년부

터 시작한 이유는 이 해에 새로운 배 사인 NEW가 등

장하 기에 가  재의 시장구도를 반 할 수 있도

록 하기 해서이다. 작품수로 기타배 은 09년도에는 

22편에 불과하 으나, 2012년 34편, 2013년 51편, 2014

년 93편으로 격히 증가하 다. 

2014년 CJ CGV의 시장 유율은 41.6%, 롯데 시네마 

30.6%, 메가박스 19.8%이다. 오리온 그룹에 속해있던 

메가박스와 쇼박스는 메가박스가 2007년 호주의 매퀴

리 펀드에 매각됨으로써 수직계열화에서는 벗어나 있

으나 한 계 아래에 있다. 메가박스는 2011년 

앙일보 계열의 시 스와 합병했으며, 매퀴리 펀드와 공

동으로 메가박스를 소유한 앙일보 계열의 제이콘텐

트리는 2015년 8월 메가박스의 지분을 97.9%까지 확

하 다. 메가박스출신의 김우택이 표를 맡은 배 사 

NEW는 재까지는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극장

진출을 모색 이다. 화 을 소유한 화투자 배 사

들의 실 은 개별 화흥행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매

수입과 화표 매출  투자사와 배 사가 각각 25%

를 받고 화 이 매출의 50%를 가져가는 부분을 타 

극장에 주지 않아도 됨으로써 수익을 극 화할 수 있

다. 롯데시네마가 화 내 매 을 직 으로 환한 

2013년 롯데 시네마의 업이익은 520억여 원으로 

년 비 108%의 증가를 가져왔다[1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4  배 사가 배 한 한

국 화는 이 시기 한국 화 편수 1111편수 에 399.5

편, 35.95%를 차지하고, 객 유율은 85.74%를 차지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화 유율은 곧 이들 4  배

사의 시장 유율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계열화를 

이룬 CJ와 롯데의 경우, 한국 화 편수의 25.11%인 

279편을 배 하면서 한국 화 객수의 52.74%를 유

한다. 제작편수의 64.05%를 차지하는 나머지 711.5편의 

화는 14.26%의 객 유율을 가지고 있다. 2014년의 

경우, CJ는 17편의 한국 화를 배 하여 37.2%의 객

유율을, 롯데는 16.5편에 19.6%의 객 유율을, 쇼

박스는 7.5편으로 14.5%, NEW는 8편으로 11.5%의 

객 유율을 보이고 있다[12]. 

즉 다른 말로는 2014년에 배 된 한국 화 247편 

에서 80.16%를 차지하는, 4  배 사 이외 배 화 

198편이 차지하는 객 유율은 17.2%에 불과하여 

18,492,771명의 객을 동원하 고 편당 객 수는 

93,397,83명이다. 4  배 사의 편당 객 수는 

1,813,336.67명으로 그 외 배 사의 편당 객수의 2배를 

차지한다.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배 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우선 작품의 질, 의 기호, 상업 화 속성 

등의 변수가 존재하고, 상업  흥행의 가치가 있는 

화들은 이미 4  배 사가 사 제작부터 참여하든지, 

아니면 배 단계에 참여하 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에서는 비슷한 수 의 흥행성 을 거둔 화들이 4

 배 사와 그 지 않은 배 을 타는 경우에 있어서 

상  스크린 수, 상  횟수, 좌석확보수에서 어떤 차이

를 보이는가를 보고, 비슷한 상업  흥행가치를 지닌 

화들에 있어서 배 의 경로에 따라 발생하는 체계

인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한국 화의 흥행집 도와 이에 

따른 스크린 집 도, 상  횟수 집 도, 좌석확보 집

도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 화흥행집 도는 

2004년 0.53에서 2014년 0.85로 흥행의 양극화가 심화되

어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3]. 

화 흥행의 속성이 ‘ 박 아니면 쪽박’ 이라는 승자

독식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심각

한 수 이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화 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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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도의 평균은 0.68이다. 이러한 흥행 불평등이 화

의 흥행 속성을 보여주는 보편  수치라고 가정하면 

0.17의 증가는  시기 우리나라 화산업의 상황을 반

하는 특수 수치라 할 수 있다. 

흥행집 도와 좌석확보 집 도, 상  횟수 집 도, 스

크린 집 도는 유사한 패턴을 그리면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집 도 연구에서는 배 에 의한 차이를 구체

으로 분리해 낼 수 없다. 좌석확보 집 도와 상  횟수 

집 도, 스크린 집 도가 증가한 것은 화가 흥행이 

잘되어서 그에 따라서 상  횟수와 스크린 수 등이 증

가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흥

행성 을 지닌 화들에서 배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1. 한국 영화 집중도 변화 추세[14]

Ⅲ. 배급별 흥행십분위 분석

1. 흥행십분위 구간 
배 사를 무시하고 연도별로 해당년도의 흥행실 을 

10분 로 나 어 분석하면, 흥행 실 에 따른 스크린 

수, 상  횟수 등의 한국 화의 평균 인 모습을 악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한국 화 흥행십

분  분석에서 한국 화 상  1%의 화는 934만7천3

백4명의 객 수를 기록하고, 이 흥행 성 을 달성하기 

해서 726.18개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11만8천4백6회

의 상 을 하 다. 흥행 간 40%의 화는 107만7258

명의 객을 347.74개의 스크린에서 2만8524회의 상

을 통해서 얻어냈다. 하  50%의 화들은 8만896명의 

객을 87.74개의 스크린에서 3929회 상 하여 동원하

다. 이러한 평균의 모습에서 각 십분  구간에서 배

사에 따른 스크린 수와 상  횟수 등을 비교하면 어

떤 배 루트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배 된 한국 화 538편에 

한 흥행십분  분석을 배 사별로 분리하여 보면, 4  

배 사의 화들은 부분의 경우, 해당연도의 흥행십

분 에서 간 40%에 집 되어 있다. 4  배 사를 제

외한 회사에서 배 한 화(이하 기타 배 )의 경우는 

61편이 간 40%를 차지하고 하 50%에 186편이 집

되어 있다. 상  1%와 상 2-9%를 합한 상 10%의 흥

행성 을 보면, CJ는 상 10%에 20편의 화를, 쇼박

스는 13편, NEW와 롯데는 각각 9편을 기록하 으나 

기타배 은 1편에 불과하다. 기타배 의 하  50% 작

품수는 09년에 13편에서 2012년 28편(30.77%), 2013년 

51편(42.57%), 2014년에 65편으로 즉, 20.31%에서 

48.15%로 증가하 다. 상  2-9%에는 2014년에 1편

(9.74%)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간 40%이내에는 09년

과 2010년에 각각 9편(14.06%, 12.68%))에서 2011년 2

편(2.63%)으로 최 가 되고 2014년은 27편(20%)이 이

에 해당된다. CJ의 경우, 하  50%구간에 해당되는 작

품은 09년 11편에서 2014년 0편으로 감소추세이다. 기

타 배 의 객 유율은 2010년 15.82%에서 2011년 

2.95%로 최 를 기록하고 2014년의 경우는 10.45%, 평

균 으로는 9.42%를 기록한다. CJ의 경우, 객 유율

은 2013년이 26.12%로 최 이고 2011년이 43.42%로 최

고이며 평균 38.12%를 유지한다. 

기타배 의 하  50%에 해당되는 화들의 평균 

객 수는 09년 6만9천866명(0.26%)에서 2013년 7천269

명(0.02%), 2014년 1,094명(0.003%)으로 격하게 어

든다. VOD용 에로 화의 극장 개 행태가 이러한 추

세를 격하게 만든 측면이 강하다. 기간  구간별 평

균 객 수에서도 기타배 은 모든 구간에서 배 사  

최 의 객 수를 보인다. 기타배 의 하 50%의 평균 

객 수는 33.909명으로 04-14년의 평균 객 수 8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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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한참 뒤쳐진다. 하  50%구간에서 가장 높은 평

균 객수를 동원한 배 사는 쇼박스로 7편의 화에서 

평균 135,523.08명을 동원하 다. 쇼박스는 작품수로는 

하  50%에 해당하는 작품수가 최 이다. 간40%에

서 높은 평균 객수를 기록한 배 사는 NEW로 23편의 

화에서 1,415,419명의 평균 객을 동원한다. 이러한 

흥행성 의 구간에서 각각의 배 사들은 스크린 수와 

상  횟수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응하 는지를 다음

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상
1%

상
2-9%

간
40%

하
50%

편수 1.00 7.18 34.73 42.36
관객 수 9,347,304 4,191,609 1,077,258 80,896 
스크린 수 726.18 548.22 347.74 87.74 
상영 횟수 118406 73938 28524 3929 
관객비율 11.31 37.04 46.99 4.66
좌석확보 7.18 31.13 53.47 8.23 
상영비율 6.39 29.08 54.73 9.80 
스크린비율 3.38 18.86 58.11 19.64 
좌석점유율 39.18 29.91 22.03 16.01

표 2. 04-14년 한국 영화 흥행십분위 평균 모습

상  1% 상  2-9% 간 40% 하  50%
CJ 3 17 56 34

NEW 1 8 23 13
기타 0 1 61 186
롯데 1 8 51 27
쇼박스 1 12 28 7

표 3. 09-14년 흥행 십분위구간 배급별 작품수

상  1% 상  2-9% 간 40% 하  50%
CJ 11705461 5823078 1330543 55815.65

NEW 12811206 4652926 1415419 112563.07
기타 0 2141155 909193.6 33909.01
롯데 7470633 4497121 1049548 90769.60
쇼박스 12983178 5127430 1272815 135523.08
09-14 
평균 11396900 4952680 1164519 48284.83

표 4. 09-14년 흥행 십분위구간 배급별 평균 관객 수

2. 흥행십분위 구간 배급사 평균 스크린 확보수 
흥행십분  구간별 각 배 사별 평균 스크린 확보수

를 보면, 기타배 의 경우, 모든 구간에서 최 의 스크

린 확보수를 기록한다. 하  50%의 경우에 쇼박스는 

185.25개(1.84%)의 스크린을, NEW의 경우는 196.33(1.95%)

의 스크린을 확보한 반면에,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

는 CJ는 90.36개(0.90%)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기타배

의 60.81개(0.60%) 다음을 기록하고, 롯데의 경우도 

148.84개(1.48%)의 스크린을 확보하 다. CJ의 평균 스

크린 수는 같은 구간의 04-14의 평균 스크린 수 87.74개

의 스크린 수에 근 한 수치이다. 하  50%를 놓고 보

면, CJ와 롯데보다 NEW와 쇼박스가 흥행을 해서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 40% 구간에서는 CJ, NEW, 쇼박스가 비슷한 규

모의 스크린 수를 확보하는 반면에 롯데는 418.54개

(4.16%)의 스크린을, 그리고 기타배 은 389.45개

(3.87%)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롯데와 비슷한 규모임을 

알 수 있다. 상  2-9%의 경우는 쇼박스와 CJ가 비슷

한 규모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상 1%의 경우는 쇼박

스가 1091개(10.85%)의 스크린을 확보하여 최 이고 

그 뒤는 950,67개(9.45%)의 CJ 임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구간에서 최  스크린 수와 기타배 의 스크린 수를 비

교하면, 하  50%의 경우, 기타배 은 NEW의 196.33

개(1.95%)보다 135.52개의 스크린을 덜 확보하고, 간

40%에서는 94.57개, 상 9%에서는 143.94개의 스크린

을 각각 최  스크린 확보 배 사보다 덜 확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기타배 은 09-14 평균과 04-14 

평균보다 작은 스크린 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흥행구간별 각 배 사의 연도별 스크린 수의 변화를 

보면, 상  1% 구간에서 CJ의 경우는 2010년이 최 로 

501개 스크린(해당연도 한국 화 스크린 수의 17.34%), 

2014년이 최고로 1587개(19.86%)의 스크린으로 최

비 3배의 스크린을 확보하 다. 쇼박스의 경우는 2012

년에 1091개(15.78%)의 스크린을 확보하 다. 기타 배

에서 유일하게 상 2-9%의 흥행구간에 들었던 2014

년의 경우 스크린 수는 629개 이었는데, 이는 그 해의 

스크린 수의 7.87%에 해당한다. 

간 40% 구간에서 기타배 의 평균 스크린 비 은 

2011년 8.24%로 397개의 스크린으로 최고의 정 을 

고는 2013년 6.10%(476.5개)을, 2014년에는 3.05%(244.07개)

로 반 토막이 난다. 간 40%구간의 평균 스크린 수 비

율은 4.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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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50%구간에서 기타배 의 평균 스크린 수 비

도 2009년 2.55%(112.46개)를 최고로 하고, 2012년 

0.60%(41.29개), 2013년 0.36%(28.35개), 2014년 

0.14%(10.85개)로 해가 갈수록 반 토막이 났다. 

CJ의 경우 2009년은 기타배 보다 낮은 1.49%의 비

율을 보 으며 2013년의 경우도 0.47%의 비율로 기타

배  다음의 두 번째로 낮은 평균 스크린 수 비율을 보

다. 하  50%에서 높은 평균 스크린 수 비율을 보인 

배 사는 쇼박스로 2010년 5.45%(277개)로 최고이며 

2012년과 2014년에는 이 구간에 해당되는 쇼박스의 

화가 없다. 간40% 구간에서 CJ의 평균 스크린 수 비

은 2011년 11.06%(532.78개)로 최고정 을 기록하고

서는, 2012년 7.28%, 2013년 7.05%, 2014년 5.19%로 감

소한다. 롯데의 경우도 2011년 8.76%(412.89개)에 최고

를 기록하고 차 감소추세로 2014년은 5.47%(436.90

개)로 최 이다. 

상 1% 상 2-9% 간40% 하 50%
CJ 950.67 771.70 483.69 90.36 

NEW 866.00 729.00 472.34 196.33 
기타 0.00 629.00 389.45 60.81 
롯데 615.00 703.67 418.54 148.84 
쇼박스 1091.00 772.94 484.02 185.25 

09-14 평균 880.5 721;26 449.61 136.32
04-14 평균 726.18 548.22 347.74 87.74 

표 5. 09-14년 십분위구간 배급별 평균 스크린 수 

CJ NEW 기타 롯데 쇼박스
09 480.78 399 322.78 325.33 395.67
10 419.8 480.5 371.67 357.71 444.5
11 523.78 381.67 397 421.89 424.6
12 503.55 506.4 525.67 482.4 464.4
13 550.77 462.5 476.5 487 664.43
14 414.44 604 244.07 436.91 509.5

표 6. 09-14년 흥행 중간 40%구간 배급별 평균스크린수
의 변화  

CJ NEW 기타 롯데 쇼박스
09 65.55 223 112.46 146 237
10 87.1 65.67 81.42 145.5 277
11 107.25 197 90.5 203.2 224
12 155.4 199 41.29 219 X
13 36.5 297 28.35 X 3
14 X X 10.85 30.5 X

표 7. 09-14년 흥행 하위 50%구간 배급별 평균스크린수
의 변화  

3. 흥행십분위 구간 배급사 평균 상영 횟수
상 집 도는 스크린집 도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상  횟수에 있어서 흥행 성 이 높은 화와 그 지 

않은 화 간에 격차가 스크린 수의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기타 배 의 상

 횟수는 흥행십분  구간 모두에서 09-14년 구간평

균보다 작고, 나머지 배 사들에 비해서 낮고 비율도 

낮다. 하  50%의 구간에서 기타배 의 평균 상  횟

수는 09-14년 구간 평균 상  횟수보다 작은 2417.30회

로 비율로는 0.20%이다. 하  50%에서의 스크린 수 비

율인 0.60%의 3분의 1 수 이다. 기타 배 이 유일하게 

상  9%의 흥행구간에 들었던 때도 상  횟수의 비율

은 같은 구간의 다른 배 사들보다 최 인 5.63%이다. 

상 1%의 화들은 해당연도 상  횟수의 비율은 최

 18.54%(2010년 CJ, 109853회)이고 최 는 

27.36%(2009년 CJ,154277회)이다. 상 2-9%의 화들

이 해당연도 체 상  횟수에서 차지하는 상  횟수 

비율은 최  31.32%(2009년)이고 최 는 57.22%(2014

년)이다. 하  50%의 상  횟수가 해당연도의 상  횟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6.11%에서 2011년 

6.85%로 최고를 기록하고, 2012년 2.52%, 2013년 

1.37%, 2014년 0.06%로 매년 반정도씩 감소하고 있

다. 기타 배 이 해당연도에 차지하는 상  횟수 비율

도 흥행 하  50%구간의 경우,2009년 0.88%,2010년 

0.68%, 2011년 0.70%, 2012년 0.19%, 2013년 0.06%, 

2014년 0.01%로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간40%구

간에서도 기타배 은 2009년 5.22%, 2011년은 5.98%로 

최고를 기록하고, 지속 으로 감소하여 2014년은 

1.67%에 불과하다. 

상  1% 상  2-9% 간 40% 하  50%
CJ 150915 99746.35 35101.34 3117.40

NEW 166815 79287.75 37927.33 7922.67
기타 　0 69681 29214.70 2417.30
롯데 130054 93148.2 32340.75 5762.00
쇼박스 155392 94392.31 35517.22 8034.80

09-14평균 150834.33 91487.43 32998.81 3153.52
04-14평균 118406 73938 28524 3929 

표 8. 09-14년 십분위구간 배급별 평균 상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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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NEW 기타 롯데 쇼박스
09 47882 42708 29429 30936 47544
10 37534 40874 35334 42732 27061
11 36698 31937 30084 36702 30429
12 32956 39631 40997 33865 38413
13 34916 37017 27639 31551 41707
14 20620 35394 11802 18256 27947

표 9. 09-14년 중간 40%구간 배급별 평균 상영 횟수의 
변화(소수점이하 생략)  

CJ NEW 기타 롯데 쇼박스
09 2221 10603 4960 5817 10821
10 3441 4371 4020 6422 13408
11 5690 9329 3544 8061 7848
12 3475 6044 1474 8166 X
13 759 9265 452 X 61
14 X X 50 342 X

표 10. 09-14년 하위 50%구간 배급별 평균 상영 횟수의 
변화(소수점이하 생략)  

4. 흥행십분위 구간별 배급사 평균 좌석확보수
좌석확보 집 도는 흥행집 도 바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1개의 스크린에서 1회 상 을 하

더라도, 극장의 크기, 즉 얼마만큼의 객을 수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객의 화 근 용이성은 차이가 나

고, 단  상 당 수입도 차이가 크다. 즉 화를 1회 상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되어 있으니 많은 

객들이 들어온다면 수익은 극 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상  횟수를 틀더라도 100석 규모의 극장에서 트

는가 아니면 1천석 규모의 극장에서 트는 가는 곧바로 

흥행수입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특정 화의 상 기간동안에 확보된 좌석수가 흥행십

분  구간별 내에서 배 사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를 화당 확보된 좌석수 평균으로 살펴보았다. 

기타 배 의 경우 구간별 평균좌석수는 흥행십분  

구간별 평균보다 낮고, 나머지 배 사보다 낮다. 비율로 

보면 상  9%구간의 화도 평균좌석비율이 5.40%, 

간 40%구간은 2.14%, 하  50% 구간은 0.16%로 상  

횟수 비율보다 0.04정도 더 작게 차지한다. 해당 연도의 

비된 평균좌석수의 합에서 특정 흥행구간의 특정배

사의 평균 좌석확보수를 보면 배 에서 특정배 이 

어떠한 취 을 받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흥행 하

 50%구간의 화들이 해당연도 평균좌석수에서 차

지하는 비율은 2009년 5.06%, 2011년 5.93%로 최고를 

기록하고, 2012년 1.95%, 2013년 1.02%, 2013년 0.04%

로 감소한다. 하  50%구간에서 기타배 의 평균좌석

수의 비율은 2009년 0,70%(737462석), 2011년 

0.59%,(561696석) 2012년 0.16%(222261석), 2013년 

0.04%(56246석), 2014년 0.01%(7386석)로 감소한다. 

간 40%의 화들이 해당연도의 좌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33.06%가 최고이고, 2011년 30.91% 이

후는 격히 낮아져서 2012년 22.86%, 2013년 21.08%, 

2014년 14.34%를 차지한다. 간 40%구간에서 기타배

의 평균좌석수 비율은 2009년 4.66%, 2011년 5.44%, 

2012년 5.29%, 2013년 3.23%, 2014년 1.44%를 기록한

다.  

상  9%의 화들이 확보한 좌석비율은 2009년 

31.68%에서 2014년 57.50%로 지속 으로 상승하 으

며, 상 1%가 확보한 좌석비율은 2009년 30.21%에서 

2010년 19.55%로 최 이고, 2014년은 28.11%로 상승하

는 기세이다.    

상  1% 상  2-9% 간 40% 하  50%
CJ 29612700 18640481.97 6341549.48 497030.9

NEW 31978284 14365956.75 6451200.51 1220671
기타 0 12576601 4984005.71 361483.3
롯데 26992352 16520541.13 5527812.64 901234.6
쇼박스 30214622 18199760.39 6126340.69 1197007
09-14 29670560 17093135.02 5759579.75 481172.5

표 11. 09-14년 십분위구간 배급별 평균 좌석확보수 

5. 흥행십분위 구간 배급사 평균 좌석점유율
화 상  1회당 비된 좌석에 얼마나 많은 객을 

채우고 상 하는가를 보는 것이 좌석 유율이다. 화

가 극장에 개  에 특정 화의 좌석 유율이 높다라

면, 매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앞으로 객이 더 들 것

이라고 보고 상 스크린 수와 상  횟수를 확 하기도 

하고, 좌석 유율이 낮아지고 매율이 낮아지면 극장

에서의 화의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고 보고 차 상

스크린수와 상  횟수를 여나가는 패턴을 좌석 유

율은 보인다. 진 에서 제시되어 본 연구에 활용된 

좌석 유율은 특정 화의 개  기, 기, 말기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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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좌석 유율을 반 한 것이 아니라, 특정 화의 

평균 좌석 유율 즉 체 비된 좌석수에서 실제 들어

온 객 수의 비율을 본 것이다. 배 사들이 흥행십분

 구간별로 어떤 좌석 유율을 보여 왔는지를 보면, 

배 사들이 시장의 반응에 어떻게 응하는지, 혹은 시

장의 반응을 이끌기 해서 략 으로 낮은 좌석 유

율인 화의 상  횟수와 스크린 수를 늘리는 패턴을 

취하는지를 알 수 있다. 좌석 유율의 특징은 상  1%

의 화들이 나머지 상 2-9%의 화들의 좌석 유율

보다 8.48%-9.27% 높은 좌석 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  2-9% 화들은 나머지 간 40%의 화들에 비해

서 8.78-7.88 높은 유율을 보이며, 간 40%의 화

들은 하  50%의 화들보다 3.45%-6.02% 높은 유

율을 보인다. 흥행 상  화들과 흥행 하  화들 간

의 좌석 유율상의 차이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완만

하다고 할 수 있다. 기타 배 의 경우, 유일하게 하  

50%에서 09-14평균보다 높은 16.83%의 좌석 유율을 

보인다. 이는 나머지 4개 배 사의 동일 흥행구간의 좌

석 유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4  

배 사의 화들의 경우 흥행 성 이 좋지 않은 화라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서 더 많은 수의 스

크린과 상  횟수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동일구간에

서 가장 낮은 평균좌석 유율을 보인 배 사는 롯데로 

11.74%이다. 하  50%구간에서 기타배 의 좌석 유

율이 높았던 특징은 간 40%와 상 9%에서는 사라지

고 09-14년 평균보다 낮고 나머지 4  배 사보다 낮은 

좌석 유율을 보인다. 특히 상  9%의 경우에서는 4  

배 사들이 30%내외의 유율을 보인 반면, 기타배

은 17.00%의 유율을 보인다. 물론 기타배 에서 상

9%에 든 화는 단 1편뿐이긴 하다. 롯데의 경우, 상  

1%에서의 좌석 유율이 27.60%로 나머지 3  배 사

들이 37.97%-42.90% 사이의 유율을 보인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좌석 유율을 보인다. 롯데가 상  

1%의 화의 흥행을 극 화하기 해서 더 많은 스크

린과 상  횟수를 확보하 으나 객은 그에 부응하여 

들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행 구간별 상 일수는 각 스크린별로 하루 7회를 

상 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상 1%는 평균 25.19일, 

상 2-9%는 17.24일. 간 40%는 10.82일, 하  50%는 

5.62일을 상 한다고 볼 수 있다.

상
1%

상
2-9%

간
40%

하
50%

CJ 37.97% 30.98% 20.98% 11.83%
NEW 40.00% 33.00% 22.46% 14.28%
기타 0.00% 17.00% 18.00% 16.83%
롯데 27.60% 27.25% 18.24% 11.74%
쇼박스 42.90% 28.23% 21.00% 12.51%

09-14평균 37.40% 28.92% 20.14% 16.69%
04-14평균 39.18% 29.91% 22.03% 16.01%

표 12. 09-14, 십분위구간 배급별 평균 좌석점유율 

  
상
 1%

상  
2-9%

간 
40%

하  
50%

CJ 22.68 18.47 10.37 4.93
NEW 27.52 15.54 11.47 5.76
기타 0 15.83 10.72 5.68
롯데 30.21 18.91 11.04 5.53
쇼박스 20.35 17.45 10.48 6.19

09-14평균 25.19 17.24 10.82 5.62

표 13. 09-14, 하루7회 상영기준 상영일수 

Ⅳ. 배급형태별 연도별 변화 분석

1. 기타 배급의 흥행순위 중간 40%, 하위 50% 
   구간에서 기간별 변화추이
기타 배 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어떻게 변화하

여 왔는지를 각 항목별로 기타배 의 작품당 비 이 어

느 정도 변화하 는지를 보면서 살펴보았다. 좌석 유

율은 2009년 17.67%에서 2014년 22.68%로 상승추세이

다. 작품수 비율과 좌석확보수 비율은 유사한 형태의 

그래 를 그리고 있는데, 작품수 비율은 2009년 14.06%

에서 2014년 20.00%로 보다 가 른 형태를 보이고 있

다. 기타배 을 통해서 상  9%구간에 해당되는 화

가 나타난 시기는 2014년으로 1편이 발생한다. 그러므

로 기타배 이 간 40%구간에서 작품수가 증가한다

면, 이는 정 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반 로 하  

50%의 작품증가는 흥행 성 이 좋지 않은 화들의 증

가를 의미하므로 어들어야 좋은 것이다. 스크린 수, 

상  횟수, 객 수는 유사한 패턴의 그래 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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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개의 항목은 모두 2011년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

는 반면에 작품수와 좌석확보수는 2011년에 최 치를 

보인다. 즉 2011년에 기타배 사에서 배 한 화  이 

흥행 40%구간의 작품수는 작고 좌석수가 작은 스크린

을 할당받기는 하 으나 스크린은 많이 확보하고 더 많

이 상 하는 패턴을 보 으며 평균 객 수는 2010년과 

2012년보다는 작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상태이다. 일반

으로 상  횟수가 늘어나면, 비된 좌석 확보율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 인 패턴일 것이며 그 반 도 비슷

한 형태를 보여야 정상이다. 그러나 기타배 의 경우의 

간40%구간의 경우는 스크린 수, 상  횟수, 객 수

가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감소추세인 반면에 좌석확

보율은 작품수와 유사한 패턴을 그리면서 부침이 있으

나 상승추세이다. 상  횟수는 감소하 는데 좌석확보

율은 늘었다는 것은 단  상 당 비된 좌석수가 많았

다고 하겠다.

기타배 의 하  50%의 변화추세는 좌석 유율의 

경우는 2009년 10.00%에서 2014년 24.31%로 상승추세

인데, 작품수의 비율은 2009년20.31%에서 2014년 

48.15%로 더욱 가 르게 상승하 다. 2014년에 기타 배

에서 배 된 화 93편 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65편이 하  50%에 속한 상태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  50%의 작품은 2009년 13편에서 2013년 

43편으로 가추세이다. 간40%의 작품수는 2009년 9

편에서 2011년 2편으로 최 이고 2013년 8편으로 완만

한 상승세 다가 2014년에 27편으로 증가하 다. 좌석

확보수, 스크린 수, 상  횟수, 객 수 순으로 비 이 

차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좌석확보율의 경우 

간 40%에서는 작품수와 좌석확보율이 비슷한 패턴을 

보 는데 하  50%에서는 2009년 2.97%에서 2014년 

0.13%로 스크린 수, 상  횟수, 객 수의 패턴을 따른

다. 스크린 수에서는 2009년 2.55%에서 2014년 0.14%

로, 상  횟수는 2009년 0.88%에서 2014년 0.14%로, 

객 수는 2009년 0.26%에서 2014년 0% 로 떨어진다. 

기타 배 의 하  50%구간은 상  횟수보다 좌석확보

율과 스크린 수의 감소폭이 크고 격한 기울기를 보인

다. 상  횟수와 좌석확보율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즉 2009년에는 비교  많은 수의 스크린에서 

작은 수의 상  횟수를 보이지만 회당 좌석수가 많은 

극장에서 상 하 다면, 2014년에는 작은 수의 스크린

에서 작은 횟수를 상 하고 그나마도 좌석규모가 작은 

극장에서 상 하는 악화된 상황에 처한 것이다. 

2. CJ 배급의 흥행순위 중간 40%, 하위 50% 
   구간에서 기간별 변화추이

객 수, 스크린 수, 상  횟수, 좌석확보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이 정상 이라 할 수 있으며 좌석 유

율도 비슷한 패턴을 그리는 것이 정상 이다. 

CJ의 간 40% 구간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변

화추세를 살펴보았다. 평균좌석 유율은 2009년 22.02%

에서 2012년 23.85%로 최고이고 2014년 17.60%로 하강

세이다. 작품수도 2009년 14.06%에서 2014년 6.67%로 

하강하 다. 스크린 수, 좌석확보수, 상  횟수, 객 수 

순으로 하강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11년의 스크린 

수 비율은 최고치로 11.06%인데, 증가의 기울기가 좌석

확보수, 상  횟수, 객 수의 그것보다 높다. 이 시기의 

화들에서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행구간 상 9%에 CJ는 2009년 4편을 시작으로. 

2010년4편, 2011년 4편, 2013년 2편, 2014년 3편을 치

시켰으며, 상 1%에는 2009년 1편, 2010년1편, 2014년 

1편을 치시켜서 상  10%에는 2009년 1편으로 최

이고 매해 4편 내외의 작품을 이 구간에 두게 된다. 

CJ의 하  50%의 경우, 2014년은 이 구간에 해당되

는 CJ의 화가 없다. 평균 좌석 유율은 2009년 6.36%

로 최 이고 2011년 20.15%로 최고를 기록하고 2013년 

13.48%로 상승추세이다. 2009년의 경우 100석 규모의 

스크린에서 1회 상 할 때 든 객은 6.36명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작품수의 경우, 2009년에 이 구간에 속한 

작품의 비율이 높아서 17.19%이고 2011년까지 격하

게 어들어 2013년에는 3.96%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하  50%구간에 속하는 작품이 없게 된다. 

스크린 수, 상  횟수, 좌석확보수, 객 수 순의 하강

하는 패턴을 보여 다. 2012년의 경우, 스크린 수의 상

승이 나머지 3개의 상승 패턴보다 기울기가 크게 상승

한다. CJ의 상  횟수와 좌석확보율은 간 40%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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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하  50%구간에서나 비슷한 규모로 비슷한 패턴

을 유지하는 일 성을 보이고 있다. 스크린 수의 경우

에는 간 40%구간에서는 객이 많이 드는 화에 많

은 스크린 수와 많은 상  횟수, 많은 좌석을 배당한다

는 경제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하  50%구간에서는 상  횟수보다는 많은 스

크린 수를 배당하려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의 경우, 

스크린 수, 상  횟수, 좌석확보율이 비슷한 양상으로 

작아지고 있다. 즉 하  50%에서는 흥행을 해 보다 

많은 스크린을 배당하려는 경향이 존재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기타배급의 중간40%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그림 3. 기타배급의 하위50%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그림 4. 기타배급의 하위50%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좌석확보수, 스크린 수, 상영 횟수, 관객 수)

그림 5. CJ배급 중간40% 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3. 롯데 배급의 흥행순위 중간 40%, 하위 50% 
   구간에서 기간별 변화추이

간40%구간에서 롯데는 작품당 평균 좌석 유율이 

2009년 16.33%에서 2011년 21.18%로 최고를 기록하고 

2014년 18.72%로 완만한 하강세이다. 작품수의 비율은 

2009년 4.69%에서 2011년 11.84%로 최고, 2014년 

8.15%로 완만한 하강을 그린다. 상 9%에 롯데는 2009

년 2편, 2010년 1편, 2012년 1편, 2013년 1편, 2014년 3편

을 기록하고, 상 1%에는 2011년에 1편을 올린다. 그래

서 상 10%구간에 항상 1,2편을 보이다가 2014년에는 

3편을 치시킨다. 스크린 수의 경우는 2009년 7.39%에

서 2011년 8.76%로 최고를 기록하고서는 2014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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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강추세이다. 상  횟수와 좌석확보수는 아주 비슷

한 패턴을 그리면서 하강추세이다. 객 수도 이와 유

사한 패턴을 그리면서 하강추세이다. 

하 50%구간에서 롯데의 좌석 유율은 2009년 

7.85%에서 격히 상승하여 2012년 19.66%를 기록하고

는 2014년에 8.20%를 나타낸다. 작품수로는 2013년에 

이 구간에 해당되는 롯데배 화가 없으며, 2011년 

13.16%로 최고를 2014년 1.48%로 최 를 기록한다. 스

크린 수의 변동 폭도 크지 않은데, 2009년 3.31%에서 

2012년 3.17%, 2014년 0.38%를 보인다. 상  횟수와 좌

석확보수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완만하게 유지된

다. 객 수는 2009년 0.28%에서 2014년 0.01%로 완만

한 감소세이다. 하  50%구간의 스크린 수는 상  횟

수와 좌석확보율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서 좀 더 많은 

스크린을 배당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간 40%구간

에서 상  횟수와 좌석확보율은 비슷한 패턴을 그리나 

스크린 수는 이와 다르게 완만한 하강세를 그린다. 여

기에서도 보다 많은 스크린 수를 배당하는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스크린 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를 

유지하면서 상  횟수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다.  

4. NEW 배급의 흥행순위 중간 40%, 하위 50% 
구간에서 기간별 변화추이

NEW의 배 에서 흥행순  간 40%구간의 변화추

세를 보면, 작품당 평균 좌석 유율은 2009년 18.75%에

서 2014년 21.63%로 완만한 증가세이다. 평균 스크린 

수, 상  횟수, 객 수 순으로 완만한 하강세를 보여주

고 있다. 작품수의 경우에는 해당구간에 포함된 작품수

가 2011년에 최고를 기록하고는 하강추세이다. 하지만 

상  9%내에 드는 작품이 2012년 2편을 시작으로, 2013

년 4편, 2014년 2편으로 증가추세이므로, 간40%구간

의 감소와 상 9%의 증가가 동시에 이 지고 있다고 

하겠다. 상 1%에는 2013년에 1편을 치시켰으며, 상

10%구간에 2012년부터 2편, 2013년 5편, 2014년 2편

을 치시키고 있다. NEW의 2014년 간 40%의 평균 

객 수 비율은 2.77%로 배  에서 가장 높다. 간 

40%구간의 2014년 평균 객 수 비율은 CJ가 1.44%, 

롯데가 1.40%, 쇼박스 2.41%, 기타배  0.74%이다.  

NEW의 하  50%구간의 작품당 평균 좌석 유율은 

2009년 7.20%, 2011년 11.03%, 20014년 9.00%로 낮은 

편이다. 2010년의 경우, 16만 여명의 객이 든 <무법

자>와 해를 넘겨 상 되어 별도의 화로 취 된 <청

담보살>과 <걸 즈> 때문에, 평균 좌석 유율이 

35.27%를 기록하나 이는 외 인 것이며, 2010년에 개

과 상 이 종료된 <무법자>의 경우, 좌석 유율이 

8.2%이다. NEW의 하  50%구간에 속하는 작품수는 

2009년 3편(4.69%)에서 2013년 1편(0.99%), 2014년 0편

으로 감소추세이다. 상  횟수, 좌석확보수, 객수순으

로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감소추세인데, 평균 객 

수 비율이 2012년 0.22%로 최 이고, 2011년 0.71%로 

최고치를 보이면서 변동 폭이 작은 완만한 감소세이다. 

상  횟수와 좌석확보수는 비슷한 패턴을 그리면서 한

해는 높았다가 다음해는 낮아지는 등 변동 폭이 크다. 

스크린 수는 이들보다 더욱 변동 폭이 커서 2009년 

5.06%로 최고이고 2010년 1.29%로 최 로 격히 하강

하고 다시 2011년 4.09%로 상승한다. 2012년은 2.88%

로 다시 하강하고 2013년은 3.80%로 상승하 다. 인

으로 많은 스크린 수를 배당하고 상  횟수를 조정하

는 형태가 NEW에서도 찰된다. 스크린 수의 변동의 

폭은 하  50%에서 격하게 발견된다. 

 5. 쇼박스 배급의 흥행순위 중간 40%, 하위 50% 
구간에서 기간별 변화추이
간 40%구간에 있는 쇼박스의 작품당 평균좌석

유율은 상승추세이다. 2009년 14.60%에서 2014년에는 

25.60%이다. 반면에 작품당 평균 스크린 수 비율은 감

소추세이다. 2009년에 8.98%(395.67개)에서 2014년 

6.37%(509.5개)로 감소하 다. 보다 작은 수의 스크린

에 보다 많은 객을 채워 넣는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다. 상  횟수는 2009년 8.43%에서 2010년 4.57%로 

격히 낮아졌다가 2011년 6.05%로 상승하고서는 2014년 

3.95%로 완만한 하강세를 그리고 있다. 작은 스크린 수, 

작은 상  횟수가 높은 좌석 유율을 가져왔다. 상  

횟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좌석확보율이다. 평

균 객 수 비율에 있어서는 2009년 4.83%에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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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로 완만한 하강세를 그리고 있다. 쇼박스의 2014

년 객수비율은 NEW 다음으로 2 이다. 하  50%의 

경우에 좌석 유율은 2009년 16.80%에서 2011년 8.43%

로 격히 낮아졌다. 상  횟수와 좌석확보율은 비슷한 

비 과 패턴을 그리고 있으나 스크린 수는 이들보다는 

높은 비율에서 완만히 감소한다. 객 수 하락을 최소

화 해서 배 의 힘으로 스크린 수를 많이 확보하고 

유지하는 략이 어느 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 롯데 배급 중간 40%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그림 7. NEW배급 중간 40%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그림 8. 쇼박스 배급 중간 40%구간의 연도별 변화추세

Ⅴ. 맺는말  

한국 화의 배 은 CJ, 롯데, 쇼박스, NEW, 등 4  

배 사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배 하는 한

국 화들은 CJCGV,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 3  멀

티 스 극장체인에 의해서 상 된다. 이들 4  배

사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배 된 한국 화 1,111편 

에서 399.5편을 배 하여 35.95%를 배 하여 객

유율은 85.74%에 달한다. 3  극장체인은 우리나라 극

장수의 78.8%, 스크린 수의 90.1%, 좌석수의 91.1%를 

차지한다. CJ와 롯데 의 경우는 배 과 상 의 수직계

열화를 이루어 내고 있다. 멀티 스와 와이드 릴리스 

략, 4  배 사와 3  극장체인의 독과  상은 한

국 화 흥행의 양극화 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화흥행집 도는 2004년 0.53에서 2014년 0.85로 심화되

었으며 평균 으로 0.68의 집 도를 보인다. 2008년부

터 2014년까지 이들 4  배 사를 통해서 배 되지 않

은 한국 화는 711.5편으로 체 한국 화 편수의 

64.05%를 차지하나 이들이 거둬들이는 객 유율은 

14.26%에 불과하다. 4  배 사를 통하지 않고 배 되

는 이들 기타배  유형이 3  극장체인 등에서 어떠한 

치에 처해있는지를 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불

평등을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분

석 상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개 된 한국 상업

화에서 기타배 을 통해 배 된 화편수는 248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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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 편수는 2009년 22편에서, 2012년 34편, 2013년 

51편, 2014년 93편으로 격히 증가하 다. 최근의 증가

세는 VOD 시장을 겨냥한 에로 화들의 증의 향이 

크다. 이들은 스크린 1개에서 1, 2회 정도 상 하고, 심

지어는 객도 없이 상 하고서는 극장 개 작이라는 

리미엄을 얻고서는 VOD 시장에서의 높은 수입을 목

표로 하고 있다. 기타 배 을 통해 개 되는 한국 화

들은 한국 화 흥행십분 에서 부분 간40%와 하

 50%에 몰려 있다. 간 40% 구간에 248편  61편이 

치하고 하  50%에는 186편이 치한다. 반면에 4  

배 사의 화들은 천만이상 객을 동원하는 등, 상  

10%와 간 40%에 몰려 있고, 하  50%에는 드물게 

존재한다. 4  배 사와 기타배 이 가장 많이 첩되

어 나타나는 흥행순  간 40% 구간에서의 4  배

사와 기타 배 의 양상을 비교하면 한국 화시장에서 4

 배 이외의 화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간 40%구간에서 기타배 의 작품수는 61편이고, 

CJ작품수는 56편으로 CJ 110편 의 50.9%가 이 구간에 

있으며, NEW의 작품수는 23편으로 NEW 45편의 

51.1%, 롯데의 작품수는 51편으로 롯데 87편의 58.62%, 

쇼박스의 경우 체 48편의 58.33%인 28편이 이 구간에 

있다. 간 40%구간에서 기타배 의 평균 객 수는 90

만9천193.6명으로 09-14년 구간평균 객 수 116만4천

529명 보다 작고, 4  배 사  최하 인 롯데의 104만

9천548명보다 작다. 이 구간의 최  평균 객수를 기록

한 배 사는 NEW로 141만5천419명이다. 스크린 수에 

있어서는 기타배 의 간 40%구간 평균 스크린 수는 

389.45개로, 09-14년 구간 평균 스크린 수 449.61개, 그

리고 4  배 사  최하 인 롯데의 평균 스크린 수 

418.54개 보다 작다. 이 구간 최  평균 스크린 수는 쇼

박스의 484.03개이다. 기타 배 의 평균 상  횟수는 

29,214.70회로 09-14년 평균 32,998.81, 그리고 최하  

배 사인 롯데의 32,340.75회보다 작다. 최  평균 상  

횟수는 37927.33회로 NEW의 배 이다. 평균좌석확보

수에서 기타 배 은 498만4천5.71개, 좌석 확보수 최하

인 롯데의 552만7천812.64개, 09-14년 평균 575만

9,579.75개 보다 작으며, 최  좌석확보수는 NEW의 

645만1,200.51개이다. 그런데 평균 좌석 유율 즉 실제 

상 당 비된 좌석에 얼마만큼의 객이 들어왔는가

를 보았을 때 기타 배 은 18.00%로, 09-14년 평균 

20.14%, 4  배 사 최하  롯데의 18.24%보다는 작으

나 그 격차는 크지 않다. 이 구간에서 높은 좌석 유율

은 보인 배 사는 NEW로 22.46%이다. 

하  50%구간에서 기타배 의 작품수는 186편이고, 

CJ 34편, NEW 13편, 롯데 27편, 쇼박스 7편이다. 평균 

객 수는 기타배 이 3만3천909.01명으로, 09-14년 평

균 4만8천284.83명, 4  배 사  최하 인 CJ의 5만5

천815.65명보다 작다. 이 구간의 최  평균 객 수는 

쇼박스로 13만 5천523.08명이다. 평균 스크린 수에서 기

타배 은 60.81개로, 09-14년 평균 136.32개, 4  배

사  최하 인 CJ의 90.36개보다 작으며, 최  평균 스

크린 수는 NEW가 196.33개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균 상  횟수에 있어서 기타배 은 2천417.30회로 

09-14년 평균 3천153.52회, 4  배 사  최하 인 CJ

의 3천117.4회보다 작다. 이 구간 최  평균 상  횟수

는 쇼박스의 8천34.8회이다. 평균좌석확보수에서 기타

배 은 36만1천483.3개로, 09-14년 평균 48만1천172.5

개, 4  배 사  최하 인 CJ의 49만7천30.9개 보다 작

다. 이 구간 최  평균 좌석확보수는 NEW의 122만671

개이다. 하  50%구간에서 평균좌석 유율은 기타배

의 경우, 16.83%인데 09-14년 평균 16.69%보다 높으

며, 4  배 사  최하 인 롯데의 11.74%보다 높다. 4

 배 사  이 구간 최  평균 좌석 유율은 NEW의 

14.28%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타배 의 화들이 4  배 사의 

화들보다 불리한 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40% 구간과 하  50%구간에서 기타배 은 평균작

품수와 평균 좌석 유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하이다. 작품수로는 평균의 1.39배( 간40%구간)이

거나 3.48배(하 50%구간) 많지만, 상  스크린 수에 

있어서는 평균의 0.87배( 간 40%구간)이거나 0.45배

(하 50%구간)나 작고, 상  횟수에서도 각각 0.89배, 

0.77배에 불과하다. 특히 좌석 유율에 있어서 하  

50%구간의 기타배 이 평균의 1.01배로, NEW의 0.86

배가 최고인 나머지 배 사들의 평균을 도는 것을 고

려한다면 그 불리함은 더 크다고 하겠다. 평균 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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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타가 작기 때문에 평균스크린수와 평균 상  횟

수에 있어서 작은 것이 아니냐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 반 의 해석도 가능하므로, 단순히 객 수에 따라

서 이러한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즉 스크린 수와 

상  횟수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객이 덜 들었다는 해

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량  분석에서 들어나지 않

는 기타배  화의 상 행태 즉 조조나 심야에 기타배

 화를 배치하여 상 하거나 기타배 과 그 지 않

은 화의 상 을 불규칙하게 교차하여 상 하는 행태, 

이른바 ‘ 당 당’ 등[15-19] 도 기타배 의 화들에는 

큰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배 과 극장을 모두 가지고 있는 CJ나 롯데에서 이러

한 불평등한 우가 심할 것이라는 인상은 확인되지 않

았다. 오히려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NEW와 쇼박스

가 더 많은 스크린과 상  횟수를 갖는 양상을 보여주

고 있다. CJ와 롯데가 주로 자신들의 극장체인을 주

로 배 하고, 스크린 독과 의 비 의 주된 상이라는 

을 의식하는 반면에, 이들 극장이 없는 배 사들은 

CJ, 롯데, 메가박스 등 극장체인을 넘나들면서 상 할 

수 있다. CJ와 롯데는 2011년에 많은 스크린 수를 확보

하 다가 이후 감소추세인 반면에 NEW와 쇼박스는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에서 한국 화 에 다양성 화

는 제외되어 있는데, 이들을 포함한다면 이런 양극화 

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부분의 다양성 한국 

화는 제작비 10억 미만, 개  스크린 100개 미만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다양성 한국 화 흥

행 순  상 10 에서 <님아, 그강을 건 지 마오>가 

385만여 명을 동원하여 1 이고, 순  5 는 <살인자>

로 8만8천여 명을 동원하 으며 이들은 본 분석의 흥행 

순  하  50%에 해당한다. 순  10 가 동원한 객

은 4만3천여 명이다. 결국 다양성 한국 화는 본 분석

의 상업 화 흥행 순  하  50%보다도 더 심각한 상

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안 은 한국 화 흥행 양극화가 단순히 

작품의 질 인 차이에 의한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  

선택에 의한 결과가 아닌 배 의 독과 에 의한 결과인

지를 밝히기 해서 동일한 흥행성 을 가지는 화들

이 4  배 사와 그 지 않은 경우에서 배 하는가에 

따라서 상 스크린수, 상 횟수, 상 유율 등의 척도

를 기 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동일한 흥행성 구간의 화들 에서 4  

배 사에서 배 한 화들이 그 지 않은 화들간에

는 상 스크린수, 상 횟수, 상 유율 등에서 독과

의 우월  지 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과 의 폐혜를 제거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해서는 상을 정확하게 반 하는 척도의 개발이 우

선이고,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양상을 개선하기 한 

정책 안의 장단 을 비교하여 최소의 부작용으로 최

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하여

야 한다. 

앞으로 한국 화의 집 도를 개선하려면, 용상

 확 , 스크린 독과  방지 총량제, 독립 술 화 쿼

터제[20], 특정 화가 스크린 수의 40%를 넘지 못하도

록 제한하는, 즉 특정극장의 체 스크린 수가 10개라

면 이 에 특정 한 화에 해서 6.3개 이상의 스크린

을 배정하지 않는 스크린 쿼터제 도입[21][22], 극장 이

외의 IPTV 등 다양한 랫폼 확 [23], 하나의 스크린

에 두 개의 화를 교차상 을 하면 실제 상 에 있어

서 특정 화를 하루 1회 상 하더라도 스크린 유율

에 있어서는 두편의 화가 각각의 유율로 계산되어 

스크린 유율상의 격차가 어드는 반면에 상 횟수

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실[24][25]을 반 하여 

상 스크린 유율 이외에 상 유율을 한국 화 집

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로 도입할 것 등, 재의 

시장의 왜곡된 모습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요인

들에 한 정책  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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